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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는 왜 바이든을 택했나 
 

제46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지가 한 

달이 넘어 가는데도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

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러 주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

럼프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11월 3일 이뤄진 투표는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둘 중 

하나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뽑은 것입니다. 12월 14일에는 그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투표를 합니다.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

자가 됩니다. 트럼프는 11월 3일의 선거인단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수가 더 많은 것 같고, 큰 

이변이 없다면 12월 14일 바이든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1942년생 현재 나이 78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가 됩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고 열살 때 이주한 델라웨어에서 죽 성장하고 활동

했습니다. 모두 미국 동부의 역사가 오랜 지역들입니다. 학력으로는 델라웨어대학에서 역

사와 정치를 전공한 후, 시라큐스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바이든은 1966년 시라큐스 로스쿨 재학 시절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1972년 

연방상원의원이 된 직후 자동차 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었습니다. 1977년 현재 부인 질 

바이든과 결혼했습니다. 

 

바이든은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1972년 델라웨어에서 연방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나이 29세로서 미국 사상 다섯 번째의 최연소 상원의원이 되었습

니다. 그 후 총 6번의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일을 맡았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제안으로 러닝메이트가 되어 승리했습니다. 2009년 대통령 오

바마와 함께 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물러났습니다. 현

재는 대통령 당선인임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취임 준비에 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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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그의 외교노선은 자유무역주의와 친중주의로 대표됩니다. 2000년 미국이 중국

과의 교역을 정상화하고 2001년 중국을 WTO의 143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데 바이

든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그를 친중주의자,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

트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2020년 대선 기간 중에 반

중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전까지와는 달리 중국에 매우 비판적인 발언들을 자주 했습니

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10월 25일 CBS 뉴스 ’60 Minutes’에 바이든 

및 트럼프와의 인터뷰가 방영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은 러시아가 첫 번째이고 중국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서는 가장 큰 경쟁자(Competitor)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트럼프는 중

국은 경쟁자이면서 미국의 적(foe, adversary)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중국에 덜 적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 온건파(centrist)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온건파(centrist) 

와 진보파(progressive)로 나뉩니다. 진보파는 부자 증세와 대기업 및 금융산업 규제 등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온건파도 경제적 평등과 증세를 통한 재분배를 표방하기는 하지만 

진보파만큼 과격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과 더불어 오바마, 클린

턴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온건파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

스 워렌처럼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파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민주당 온건파인 바이든을 뽑았을까요? 에디슨 리서치가 대선 투표일인 

11월 3일 미국 전역에서 15,59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행한 출구 조사를 했는데요. 조

사 결과가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1 

 

미국 유권자들이 지지자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래부터 어느 당

의 지지자였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선거

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95%가 이번에도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선택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도 비슷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 후보를 택했던 사람의 92%가 이

번에도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의 성향은 잘 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당락은 유동층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1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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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표 1> 2016년 투표에서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구를 찍었습니까? 
 

클린턴 

(민주당) 

트럼프 

(공화당) 

기타 투표 

안 했음 

바이든 지지자 95% 7% 60% 58% 

트럼프 지지자 4% 92% 25% 39% 

자료: Edison Research 의 15,590명 대상 미국 대선 출구조사 결과.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 

 

지지 집단의 특성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유색인종, 백인 고학력자, 젊은 세대는 바이든 지

지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백인 저학력자와 기독교인, 고령층은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합

니다. 백인은 58%가 트럼프, 41%가 바이든을 찍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흑인은 87%가 

바이든을 찍었고, 트럼프를 찍은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학사 이상 백인 중 트럼프

를 찍은 비율은 48%인데 고졸 이하 백인은 67%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고학력 백인은 

바이든 지지 비율이 약간 더 높고 저학력 백인은 바이든보다 트럼프 지지자가 두 배로 

많습니다. 

 

종교별 성향을 보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의 60%는 트럼프, 39%는 바이든을 선택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 트럼프 47%, 바이든 52%로 바이든 지지율이 더 높습니

다. 회교 등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바이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선택에는 인종, 종교, 세대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도 있는데, 바이든를 찍은 사람은 인종간 불

평등,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

은 경제와 법질서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 지지자

는 바이든을, 공화당 지지자는 트럼프를 찍었는데 코로나의 창궐, 흑인 플로이드 사망과 

BLM 시위가 유동층을 바이든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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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지자 결정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인종간    

불평등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범죄와 

안전 

보건 

정책 

바이든 지지자 92% 81% 17% 27% 62% 

트럼프 지지자 7% 15% 83% 71% 37% 

자료: Edison Research 의 15,590명 대상 미국 대선 출구조사 결과.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 

 

2016년에 비해서 바이든 쪽 지지가 늘어난 대표적 세력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입니다.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정치인별로 선거자금 모금액수를 공개하

고 있습니다.2 11월 17일 현재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기부액은 1,800만 

달러인데, 바이든에 대한 기부액은 7,400만 달러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의 4배가 

넘는 대선자금을 월스트리트에서 기부 받은 것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트럼프보다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에게 더 많이 기부했습니다. 클린턴은 5,900만 달러,3 트럼프는 2,000만 달러를 월스트리

트에서 모금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바이든에게 클린턴 

때보다 25%를 더 기부한 반면, 트럼프에게는 오히려 10%를 덜 기부했습니다. 

 

정책만으로 보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

니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정책이 그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완화가 주된 경제정책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대기업,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월스트리트는 왜 바이든을 더 많이 지지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정성과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입니다. 

 

 

2 https://www.opensecrets.org/2020-presidential-race/industry-totals?highlight=y&ind=N07 

3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16/oct/06/donald-trump/how-much-money-have-wall-street-and-

hedge-funds-gi/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
https://www.opensecrets.org/2020-presidential-race/industry-totals?highlight=y&ind=N07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16/oct/06/donald-trump/how-much-money-have-wall-street-and-hedge-funds-gi/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16/oct/06/donald-trump/how-much-money-have-wall-street-and-hedge-fund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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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주가가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투자계획을 세우기 힘들 정도로 불안정성이 극심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적극적 코로나 

대책과 안정성을 약속한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4 

 

또 다른 이유는 바이든의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입니다.5 바이든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자증세와 국채 발행으로 돈을 만들어 코로나 피해도 메

우고 인프라 시설, 태양광, 풍력 발전, 반도체 등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

자들의 입장에서 증세와 규제 강화는 달갑지 않지만 돈이 풀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익

이 됩니다. 또 그 돈들이 투자되는 곳에 많은 투자 기회들이 생겨날테니 그것 역시 투자

자들에게는 좋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월스트리트의 바이든에 대한 기부가 늘었고, 그렇게 

마련된 대선 자금은 바이든의 승리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바이든을 당선시킨 힘은 그의 온화하고 온건한 이미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강한 주

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당선자로서의 메시지도 미국을 다

시 화합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약속대로,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기

대대로 미국이 다시 하나로 화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분열로 치

달아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미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김정호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4 https://www.wsj.com/articles/bidens-election-win-was-a-big-bet-for-these-wall-street-executives-

11605004208 

5 https://www.nbcnews.com/business/economy/why-wall-street-warming-biden-despite-his-policies-n1242416 

https://www.wsj.com/articles/bidens-election-win-was-a-big-bet-for-these-wall-street-executives-11605004208
https://www.wsj.com/articles/bidens-election-win-was-a-big-bet-for-these-wall-street-executives-11605004208
https://www.nbcnews.com/business/economy/why-wall-street-warming-biden-despite-his-policies-n1242416

